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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권 도시 포럼(Human Rights Cities Forum)이 개최되고 518 민주화 행사가 열리는 광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제 1: 지속 가능한 인권으로서 지구의 권리: 환경, 생태 보존 및 인식과 정책 대안 추구 (The earth right as a sustainable human right: environment, ecological preservation and pursuit of awareness and policy alternatives)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 저는 2010년 4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기후 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위한 세계 민중 회의 (World People’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에서 대두되었던 “어머니 지구의 권리(Rights of Mother Earth)”에 대한 개념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 또한,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20 정상회의의 실패에 대해서도 말하려고 합니다. 이 정상 회의는 지구 환경 정상 회의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이후 20년 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후퇴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했고 당국은 그들의 해온 방식을 변경할 수 없거나 변경하려 하지 않는 가운데, 원래의 리우 원칙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리우+20 텍스트에서 ‘어머니 지구’란 용어가 80페이지 가까이 되는 문서 내에서 딱 한 번 명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권리/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권리 접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는 인권 남용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라 아니라 인권 남용을 야기하고 있는 정치적 및 사회 경제적 시스템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참조: 나오미 클라인의 저서 ‘쇼크 독트린(The Shock Doctrine)’)
· 저는 모잠비크와 아프리카의 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자원 채취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심장은 다시금 분할되고 있습니다. 마치 식민지 시대와도 같습니다. 광물 자원이 채굴되어 바로 항구로 운송되고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약 70% 가량은 미화 2달러로 하루를 생활하는 빈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모잠비크 또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테테(Tete) 주의 소도시 카테메(Cateme) 지역의 예를 들어봅시다. 카테메는 굴지의 광업 회사 발레(Vale)의 석탄 채광으로 지역 주민이 강제로 이주한 도시입니다.
· 이번 기후 위기에서 모잠비크의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명백하게, 모잠비크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혹은 유럽과 같이 대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후 변화에 대한 모잠비크의 책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08년 모잠비크의 탄소 배출량은 2,300,000톤(CO2)이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은 500,000,000톤(CO2) 이상을 배출했습니다.
· 물론, 모잠비크의 산업화가 크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실 가스 배출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모잠비크 인구의 86% 이상이 현재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백 만 명의 모잠비크 인들의 삶의 질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계속 진행중인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하지만, 모잠비크의 지역 사회와 전세계를 위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대신, 모잠비크는 확실하게 반대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모잠비크에 매장된 상당량의 자원, 특히 석탄과 천연 가스 등을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이 시점에서 이는 전세계 기후 위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Miningweekly.com에 따르면 석탄은 2012년 초 현재 모잠비크의 두 번째로 많은 수출품목이 되었으며, 환산 가치로 따지만 1억 9,000만 달러 이상의 양입니다. Macauhub 뉴스에 따르면 발레, 리오 틴토(Rio Tinto), 진달(Jindal) 등의 기업이 채굴한 양을 포함해 2012년 모잠비크의 총 석탄 생산량은 500만 톤에 이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석탄이 모두 불에 타게 되면, 모잠비크의 한 해 석탄 생산량이 1,100만 톤의 온실 가스 배출을 늘리는 꼴입니다! 모잠비크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 대신 문제를 이미 야기하고 있습니다.
· 모잠비크에서 더러운 에너지(Dirty Energy)와의 전쟁
· 석탄: 모잠비크에는 상당한 양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석탄을 채광하고 태우게 되면 기후 변화를 상당히 악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석탄 채광은 지역 사회 구성원의 삶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사정없이 파괴합니다. 발레, 리오 틴토 및 진달은 모잠비크의 중심부에 있는 테테 주에서 석탄을 채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 천 개의 지역 사회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 가스: 가스 탐사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모잠비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모잠비크 정부와 세계 은행은 모잠비크를 위한 천연 가스 마스터 플랜(Natural Gas Master Plan for Mozambique)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ICF 인터내셔널(ICF International)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9월 JA는 “실상은 [가스 탐사 및 개발]이 재앙이 될 것이라는 현재의 시나리오 하에서 모잠비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석유: 모잠비크의 북부 해안을 따라 석유 탐사는 오랫동안 수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 JA는 이러한 석유 탐사의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석유 매장량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 대형 댐: JA는 2000년 초반 이후 잠베지 강(Zambezi River)의 대형 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음판다 응쿠와(Mphanda Nkuwa) 댐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JA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댐을 건설하게 되면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 중순 우리는 모잠비크 정부가 댐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청정 개발 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 농업 연료(agrofuel): 과거에 JA는 농업 연료용 대규모 농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2009년 Jatropha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농장으로 인한 토지 수탈은 점점 JA에 큰 우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수탈된 토지의 사용 목적입니다. “융통성 있는 물품들(flexible commodities)”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토지가 인수되지만 국제 시장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간에서 상이한 작물이 경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년도에 토지가 사람을 위한 식량, 동물을 위한 사료, 혹은 수출을 위한 팜유 혹은 종이 혹은 탄소 격리(carbon sequestration)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A는 불행하게도 모잠비크에 이미 만연한 토지 수탈에 대항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